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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는 할머니나 엄마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거죠?” 이베트가 물었어요.

달려가서 그분을 꼭 안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를 

올려다보고는 신이 나서 까치발을 하며 이렇게 물었어요. 

“올해 제가 할 특별한 일은 뭐예요?”

“곧 얘기해 주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먼저, 

아야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가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 주마.”

이베트는 할머니를 따라 식탁으로 갔어요. 맛있는 양파와 

고기,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베트는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먼저, 카르멘 고모가 마사를 

준비할 거란다.”

카르멘 고모는 초록색 바나나 잎 위에 부드러운 옥수수 

반죽 덩어리를 올리셨어요. 그런 다음 납작하고 동그랗게 

밀어서 펴셨어요.

“다음으로는 아나가 속을 채워 줄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베트의 사촌 언니인 아나는 고기 스튜 한 숟갈을 떠서 

이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베트는 아부엘라(스페인어로 할머니라는 뜻) 댁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그 뒤로 이베트의 부모님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성탄절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성탄절을 축하할 계획이었어요.

집 안은 붐비고 요란했어요. 주위에서는 온통 이베트의 

가족들이 서로 웃고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베네수엘라의 명절 음식인 아야까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올해 할머니는 이베트가 이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어도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베트는 삼촌, 고모, 

사촌들을 지나 할머니를 찾았어요.

“이베트, 이베트? 어디 있니?”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이베트는 할머니께 

애슐리 스타크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묶기

반죽 위에 얹고는 올리브, 피망, 건포도, 잘게 찢은 닭고기를 

올렸어요.

“이제 너희 엄마가 나뭇잎을 접어 주실 거란다.”

엄마는 손가락으로 나뭇잎들을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셨어요.

“자, 우리가 요 다음 일을 할 거야, 이베트.” 할머니는 잘 

싸여진 아야까를 이베트에게 건네셨어요. “이걸 단단히 묶는 

일이지.”

할머니는 면으로 된 끈 하나를 집어 드셨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야까를 십자 형태로 묶으셨어요. 

“내가 매듭을 다 지을 때까지 네 손가락으로 이 위를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해 주렴.”

이베트는 실망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내신 거야. 사실 

내가 필요도 없는데 말이지.’

“왜 저는 할머니나 엄마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거죠?” 이베트는 실망하며 물었어요.

“이베트, 네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단다.” 할머니는 

이베트의 손가락을 끈 위에 부드럽게 얹어 주셨어요. “네가 

여기서 끈을 고정해 주지 않으면 아야까를 잘 묶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요리하는 동안 이리저리 흩어질 테지. 모두 힘들여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거야. 우리는 모두 아야까를 만드는 일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는단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라고?’ 이베트는 할머니가 

자기 손가락 위로 매듭을 묶으시는 동안 그 말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꽉 잡아매실 수 있도록 손가락을 

매듭에서 치워 드렸어요.

엄마가 덧붙이셨어요.“우리 모두는 이 가족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란다. 그것이 우리가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지.”

이베트는 식탁에 모여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는 저마다 달랐어요. 고모는 정말 재밌는 농담을 

들려주셨어요. 엄마는 놀랄 만큼 좋은 포옹을 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항상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아야까를 바구니에 담으셨어요. 그것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도운 이베트의 가족의 손길로 모두 

완벽하게 채워지고, 접히고, 묶였어요.

이베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베트의 가족들 각자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탄절 아야까를 만들 때 각자 특별한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요. 이베트도 마찬가지였죠!

이베트는 할머니가 매듭을 묶으시는 동안 다음 아야까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